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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초 정문 앞 '차 없는 거리' 시행

진안경찰서와 진안군이 오는 21일부터 진안초등학교 정문 앞 중앙로 일부 
구간에서 특정 시간대에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통제하기로 했다. 소위 ‘차 
없는 거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이곳을 보행하는 어린
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 통제는 등교시간인 평일 오전에 실시되며, 7시30분
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가량 이뤄진다. 

통행금지 도로는 진안초 정문 앞 반경 50미터 이내에 있는 차도로 ‘중앙인쇄
사’ 앞부터 ‘쇼팽과 아이들(음악학원)’ 사이 100미터 구간이다.

이와 함께 진안초 뒤편 도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된다. 이 도로에선 같은 시
간대에 일방통행만 가능하다. 후문 일방통행은 정문과 같은 날인 오는 21일
부터 실시되며 시간대 역시 평일 등교시간인 오전 7시30분에서 9시까지다. 
사랑어린이집에서 진안초 뒷길 사이 200미터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 3월 진안초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이
곳(정문 앞 도로)을 차량 통행금지 구간으로 설정했으나 그동안 (통행금지
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등교시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정문 앞 도로에서
는 통행금지, 학교 뒤편 도로에서는 일방통행을 실시하니 적극 동참해 달
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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